
 

 

총무성 조사, 2007 년의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규모는 1 조 1,464 억엔 

 
 2008/7/23 

 KIICA Tokyo Naoi Yoshiro 

 

  총무성은, 휴대 전화 전용으로 제공되는 컨텐츠나 웹 쇼핑등, 모바일 비즈니스의 

시장동향에 대해서 2007 년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. 

 

 이 조사는, 이동 통신사의 공식 사이트를 대상으로 행해졌다. 전체 시장규모는 

전년대비 23%증가의 1 조 1,464 억엔이었다. 2007 년 12 월 시점의 공식 사이트수는 

1 만 6,042 사이트에서, 사업자수는 4,298 사였다. 

 

 
출처「총무성의 2008 년 7 월 18 일 보도 자료」 

 

 모바일 비즈니스 시장의 내역으로서 착신 멜로디나 바탕화면, 게임등의 「모바일 

컨텐츠」시장은 전년대비 16%증가의 4,233 억엔이었다. 착신 멜로디계, 바탕화면 계가 

전년대비 실적은 미달이지만 다운로드 노래계, 게임계, 전자 서적계가 급속히 확대되고 

있다. 

 

착신 멜로디계：  559 억엔(전년대비 34%감(－284 억엔)) 

다운로드 노래계：  1,074 억엔(전년대비 42%증(＋315 억엔)) 

모바일 게임：  848 억엔(전년대비 13%증(＋100 억엔)) 



 

 

전자 서적：   221 억엔(전년대비 220%증(＋152 억엔)) 

바탕화면 계：  227 억엔(전년대비 8%감(－21 억엔)) 

운세：   182 억엔(전년대비 15%증(＋24 억엔)) 

그 외：   1,122 억엔(전년대비 34%증(＋286 억엔)) 

 

 웹 쇼핑이나 티켓, 옥션등의 「모바일 코머스」시장은 전년대비 29%증가의 

7,231 억엔이 되었다. 특히 물건 판매계, 서비스계의 성장이 눈에 띈다. 

 

 전체적으로, 모바일 컨텐츠 시장이 순조롭게 성장하고 있는 것에 가세해 모바일 

코머스 시장의 큰 성장이 시장 전체의 확대로 연결되고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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